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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만간 동물복지 공약 발표할 것…인식 많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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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유기묘 카페에서 진행된 유기동물 정책개선 간담회에서 수유에 참여

하고 있다. (사진 =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충남=뉴시스]권신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동물복지에 대한 법이 가야할 길이 너무 멀다"며

"조만간 공약화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유기묘 카페에서 진행된 유기동물 정책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금은 15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반려인들이 많아졌지만 질적인 변화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반려동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서를 두고 "저희가 정책으로 빨리 가다듬어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물복지 입법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즉석에서 이렇게 약속하겠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조만간 저희가 공약화해 발표하겠



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전은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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